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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마가복음 1:21–34 

주제: 말씀; 치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인자  

핵심 질문: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와 촉귀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교 

1. 도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역이다. 세례 때 임하신 성령님,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어 어떤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보이게 

하시는가? 

 

2. 본문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달랐다. 그런 수밖에 없었다. 그가 곧 말씀이기 때문이다. 다른 

누구를 의지하여 권위를 세우지 않았고, 그 말씀의 본래 의도를 시대에 맞게 

설명하셨으니 그 내용은 물론이고 그 권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말씀의 성취자다.  

 

귀신이 아는 권세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 귀신이었다. 마가복음이 끝까지 강조하려고 

한 예수님의 정체인 ‘하나님의 아들 됨을 귀신은 알고 고백한다. 하지만 가장 잘 아는 

그가 사실은 예수님께 가장 반역적이요, 반항적인 존재였다. 그 고백은 찬사가 아니라 

침묵의 대상이었다.  



 

치유의 권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다. 귀신이 떠나가듯 열병이 떠나간다. 장모는 일어나 예수 

일행을 수종 든다. 승리의 잔칫상을 차린다. 제라로서 예수를 섬긴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그도 변한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치유다.  

 

3. 결론  

말씀과 치유와 촉귀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이 땅에 

출범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유례없는 권세였고, 귀신도 알아보는 권세였고, 

치유의 권세였다. 놀라움만으로는 안된다. 고백만으로도 안된다. 수종 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